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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학습목표※

시몽동의 개체화 문제를 이해한다.

시몽동 과 개체화의 문제(simondon)▲

시몽동은 개체를 개체로 설명하려는 입장을 두 가지로 봄*

일원론 실체론monism( ), substantialism( )․
hylemorohe․

첫 번째의 입장의 문제점 :①

개체를 설명하려는데 원자 같은 입자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개체.

사이즈만 작을 뿐 작은 개체가 합쳐서 큰 개체가 되는 기하학적인 설명하려것 외에는 제시.

되는 게 없다는 것.

두 번째 입장의 문제점 :②

질료 형상 이것은 플라톤의 경우 아예 초월적으로 자존하고 아리스토텔레hyle( ), morohe( ) ,

스는 플라톤처럼 초월적이지 않지만 질료를 떠나서 아프리오리하게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음

시몽동은③ 어떤 물질적 장 으로부터 개체가 생겨 나오는 개체를 자체로 떼어 놓고 보는( ) (場

게 아니라 그 아래의 장으로부터 개별화되어 나오는 이 과individuation.

정을 가지고서 개체를 보려고 함.

그래서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은 개체들에 대해서 선험적 이론을 밝히는

역할을 함.

이때 선험적이란 의 가능 조건 전개체적 장- , 을

말함.

칸트가 말한 선험적 장과 다름.

칸트가 말한 선험적 장은 인식 주체의 조건 인식(

을 할 때 인식 주체에 갖추어져 있는 인식 주체,

가 가지고 들어가는 선험적 조건)

여기서 선험적 조건이란 존재론적 뉘앙스로 개별적 존재들 이전에 존재하는 장을 말함.

전 개체적 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를로 뽕티에 등장-

메를로 뽕티에는 주체가 개별적 불연속적 자아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세계 안에 잠겨 있는( -



자아로 보고 전개체적 차원에서 생각함)

시몽동은 전개체적장을 메를로 뽕티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자연철학적인 근거를 찾음- .

개체는 우주의 거대한 물질의 흐름 속 매듭들로 거대한 우주의 흐름의 아주 작은 존재에④

불과.

다른 한편으로 보면 각각의 나에게 중요한 건 자기 개인 그 나가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다.

할지라도 그 개체성 주체성 샤르트르가 말한 다른 어떤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규, ( ,

정들로도 환원되지 않는 고유명사로서의 나 은 중요, ) .

이렇듯이 실존주의와 생명철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을 부정할 수 없음.

그렇게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한 쪼가리로 태어나고 가계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자신을⑤

남기고 죽지만 자기의 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건 생명철학의 한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인 관

점에 불과하지만 그런 개별성이 모인 사회 문화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을 형성, 함.

자연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.

하지만individual 나 라는 개체성들이 모여서 만든 자연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이 인간의 삶에‘ ’ ,

존재함.

자연의 일부지만 자연 이상의 나와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성이 부정할

수 없는 인간의 현실.

개별적 존재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외적 복수성.⑥

예 이 방에 명이 있다 공간적 복수성> 25 .→

현실적 공간적 복수성이 아니라 시간적 잠재적 복수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끈들 예,

컨대 아버지 아들 손자로 넘겨주는 것 생명의 거대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으로부터 개체- - .

가 성립됨 그 끈을 시몽동은. 비인칭적 전개체적 장이라고 말함.

비인칭적 이고 전 개체적 인 장(impersnal) , (preindividual) ( , fild)場



교시(2 )

객관적 선험론▲

칸트는 주체성이 의식이나 인식을 근거지어 주는데 이것은 주체성 이전의 필드 위에서 어,

떤 개체를 봐야 함.

그런 점에서 필드가 개체성이나 주체성에 대해서 선험적 지평의 역할 수행 객관적 선험론. .

차이 생성▲

전통적인 형이상학은 변화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불변의 본질 이데아 신 을 찾으려 한데( , )①

반해 근대철학은 형이상학이 부정된 시기.

고전 형이상학은 시간을 제거하고 유한한 시간을 넘어서려고 한데 반해 현대 형이상학은 시

간을 끌어안음.

예 니체의 생성 베르그송의 지속 화이트헤드의 과정 들뢰즈의 차이와 사건> , , ,

비판의 대상인 형이상학을 피하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형이상학을 구축.

이런 넓은 맥락에서 읽어야 할 단어가 차이 로 다의적임(differentiation) .

이 말도 의 의미로 해석 가 생겨나는 것 차이들이 생성되는 과정 그것이-ation , different , ,

차이생성 차생. .

차생은 초기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한 차이 즉 변별화와 다름.②

초기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한 차이는 변별화.

예 소쉬에르 기호의 변별적 구분 중시 기호는 자의적일뿐 중요한 건 구분되는 것> . .→

레비스트로스 늑대를 뜻하는 부족 독수리를 뜻하는 부족 실제로 늑대와 독수리는 부족, .→

과 아무 상관이 없음.

를 정해 놓고 이것의 관계들의 체계 에서의 변별화a, b, c (system of relations) .

구조주의에선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가 태어남 차이의 놀이( )

들뢰즈는 이런 시스템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달라지는 차이를 말함.

그때 말하는 란 고정된 사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도입되는 생성되는different ,

차이를 말함 베르그송적인 뉘앙스. .

차이의 생성이 연속적일때는 미분적 차이가 됨.③

미분적이란 의미와 베르그송적인 의미에서의 차이생성을 다 합쳐서 차생.

차생은 그 차이가 나오게 하는 필드 피어슨의 표현으로- 강도장(intense filed)으로서의 개

체화를 전제함.

강도장으로서의 개체화 과정.④

베르그송 화이트 헤드 들뢰즈를 꿸수 있는 끈 같은 개념이 있다면 강도인데 강도는 명확, , ,



히 양적인 개념도 아니고 질도 아닌 양과 질이 혼합된 개념.

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기 기의 필드 기의 장에서 개체가 형성됨intense ( ). . .機

강도장 안에는 특이성 또는 순수 사건들이 있음singularity( ),


